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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9월 22일∼24일 3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4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반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재확인하고, 테러
에 대한 대응은 UN 및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하였음. 또한 지난 2년간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가 증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금융
분야 및 WTO DDA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확인하였음. 한편, 양 지역간 인적 자원 교류
및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정하였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코펜하겐 정치선언이 채택되어 지난 3차 회의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유효함을 국제사

회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의 시
작과 맞물려 아셈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 .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4차 ASEM 정상회의는 한반도 문
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동아시아-서유럽간 철도 연결사업에서 한
국의 주도적 역할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정
책 및 북·일 국교 정상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유
럽과의 중요한 대화채널인 ASEM을 지속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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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EM 정상회의 주요 논의사항

□ 제 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EU 의장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9월 22일∼24일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음.

- 이번 4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3차 서울회의에 이어 정치·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아시아와 유럽 양지역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는 작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태 이후 국제사회

동향과 안보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상들은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선언을 통해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공

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가간 범죄를 퇴치하자는 데 합의하였음.

- 동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테러리즘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테러에 대한 대응은 UN의 주도하에 UN 헌장의 원칙

과 국제법의 기본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당초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현재 미국주도 하에 준비되고 있는 對

이라크 공격에 있어 UN의 지지가 필요함을 명문화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영국 및 이탈리아 등의 강력한 반대로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스페인의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음.

하지만 이 선언문도 UN 결의안이 이라크 공격의 필요조건이 될 수 없

으며 최악의 경우 무시(bypass)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내 강경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음.

- 정상들은 국제테러와 같은 국제적인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ASEM 회원국간 임시적인 비공식협의채널(ad hoc informal consul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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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chanism)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양 지역간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상들은 지난 2년간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과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Investment prom otion Action

Plan)의 이행을 통해 양지역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경제협력관계가 증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 정상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도하에서 논의되

었던 무역관련 이슈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음.

- 또한 정상들은 ASEM 정상회의에 앞서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개

최된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다자간 및 지역경제에 관한 ASEM 심포지엄을 2003

년 3월에 개최하고, WTO 협상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Cancun WTO 각료회의 직전에 개최하기로 하

였음. 또한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고위급 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이

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대책반(Task Force)을 설치하기로 하였음.

동 대책반은 양지역에서 각각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무역·투자·금

융 3분야에서의 양 지역간 협력촉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됨. 특히

아시아에서의 유로본드 시장 설립이나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사용 확

대 등을 연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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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정상들은 2002년 유로화의 실물화폐 통용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유로화의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특히 아시아 정상들은 외화보유 수단으로써 유로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

하여 향후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 유로화 사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이는 유로화가 향후 미국 달러화와 대등한 기축통화로서 성장할 가능성

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

- 정상들은 경제협력과 함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기술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정보망(Trans-Eurasia Information N etw ork:

TEIN)과 같은 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상호이

해 증진, 빈곤퇴치, 고용증대,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정상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격차와 기회불균등

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및 문명에 대한 협의체(Dialogu e on Cultures

and Civilizations) 를 구성하여 동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고 정상들은 양 지역간 상호인식 및 이해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ASEM Youth Games 를 창설하기로 하였음.

□ 제 5차 ASEM 정상 회의는 2004년 하반기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하기

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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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과

□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Iron Silk Road) 구축을 제안하여 정상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개혁노력과 남북한간에 추진되

고 있는 철도 및 도로의 재연결은 곧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구

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분

담문제를 논의되지 않았음. 향후 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일본 및 중국

을 비롯한 여타 ASEM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ASEM 코펜하겐 정치선언(ASEM Copenhagen Politica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채택된 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음.

- 동 선언은 2000년 10월 3차 서울회의에서의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한국의 한반

도 평화노력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 정상들의 변함

없는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동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과정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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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벌어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

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의 필요성 강조함.

남북한의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9월 18일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의 재연결 사업의 착공을 환영함.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함.

1994년의 기본합의문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의 사업을 지지함.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모든 이슈

들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함.

북한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 미국과

의 대화재개를 기대함. 또한 ASEM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하

며, 최근의 북일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함. ASEM 회원국들은 향후

에도 북한이 경제개혁, 기술 및 인도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ASEM 정상회의에 앞서 18∼20일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1)에서도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증진과 사회간접

자본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무역 분야에서는 WTO DDA 협상의 개막과 함께, 양 지역간 무역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 세관 제도의 정비,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 상용 비자 제도

개선, 부패 척결을 위해 아셈 정부들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 투자 분야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투

자 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정부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 및 고급 인력의 확

1) AEBF은 프랑스가 1996년 ASEM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럼으로,
정부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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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사회간접자본량의 증가에 따른 공공민간협력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사회간접자본 유지 및 보수에 민간기업의 참

여 확대 및 다년간에 걸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원활한 financing

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환기시킴.

- 동 회의에서 2003년 AEBF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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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SEM 출범배경 및 중요성

□ ASEM은 EU 15개 회원국2)과 아시아 10개국3) 및 EU 집행위원회가 참여

하는 지역간 협력체임.

- ASEM은 APEC, NAFTA, EU, ASEAN과 같은 지역내 협력체가 아닌 지역

간 협력체이며, 주요 협의사항도 경제분야만 다루는 APEC과는 달리 정

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3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협

력체임.

□ ASEM의 출범은 무엇보다 냉전종식 이후 가시화된 국제정치 및 경제의

다극화 추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전세계경제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3극 체제를 기본구도로 하여 움직이

게 되었고, 이와 함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 형

성과 APEC, NAFTA, EU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화 노력이 병존하였

음.

- 특히, 북미와 아시아간에는 APEC을 매개체로 양자간 경제협력이 이루어

졌고,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가 추진되는 등

지역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공식적인 대화 및 협력 채널이 부재하였음.

-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북미와 유럽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와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등 매우 강력한 제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고, 북미와 아시아간에도 APEC이나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통해

협력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유대관

계가 없었음.

2)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이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3)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7 -



- 더군다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경제

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와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이 필요했으

며, 또한 아시아와의 협력설정에서 APEC으로 인해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

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이러한 ASEM 회의 설립을 순조롭게 하였음.

□ ASEM 회원국의 총 GDP는 2001년 기준으로 14조 1,588억 달러로 전세계

전체 GDP의 45.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음(<표 1> 참조).

- 더욱이 ASEM의 총 교역량은 약 6조 8,868억 달러로 세계전체의 54.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ASEM과 기타 지역협력체와의 경제력 비교 (2001년)

면적1 )

(천㎢)

인구1)

(백만명)

Nominal

GDP(십억$)

1인당

GDP ($ )

수출

(십억$ )

수입

(십억$ )

총교역규모

(십억$ )
EU 15개국 3,247 375.4 7,885.6 21,005.9 2,265.2 2,252.5 4,517.7

ASEAN 7국 3,387 446.0 543.7 1,219.0 394.1 344.3 738.4

한국 99 46.9 422.2 8,854.9 149.8 141.1 290.9

일본 378 126.6 4,148.6 32,637.2 404.9 359.5 764.4

중국 9,898 1,253.6 1,158.7 910.8 316.6 258.8 575.4

APEC 62,647 2,521.0 19,110.7 7,580.6 2,885.3 3,140.2 6,025.5

NAFT A 21,293 405.3 11,526.0 28,438.2 1,134.8 1,582.7 2,717.5

ASEM 17,009 2,248.5 14,158.8 6,297.0 3,530.6 3,356.1 6,886.8

전세계(W ) 133,567 5,978.0 30,992.5 5,184.4 6,178.3 6,486.7 12,665.0

APEC/W(%) 46.9 42.2 61.7 146.2 46.7 48.4 47.6

NAFTA/W(%) 15.9 6.8 37.2 548.5 18.4 24.4 21.5

ASEM/W(%) 12.7 37.6 45.7 121.5 57.1 51.7 54.4

주: 1) 1999년의 자료.

자료: World Bank, The W orld Developmen t Indicators, 2001.

IMF, In ternational Financial S tatistics, July 2002.

IMF, Direction of Trade S tatistics, June 2002.

□ 한국의 ASEM 국가들과의 총 교역량은 1,412억 달러(2001년)로 한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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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역량 2,915억 달러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NAFTA

(20.5%), 기타(31.%)보다 많은 교역량임(<표 2> 참조).

- 아시아국가들을 제외하고서도 EU와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4년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과 함께 EU는 높은 구매력을 가

진 거대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이에 EU와의 경제협력증대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출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임.

<표 2> 한국의 대 ASEM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1997 1999 2001 연평균증가율
(1997- 200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금액 14,771 27,907 15,862 24,142 16,506 26,633

2.8 - 1.2
비중 10.8 19.3 11.0 20.2 11.0 18.9

중국
금액 13,572 10,117 13,685 8,867 18,190 13,303

7.6 7.1
비중 10.0 7.0 9.5 7.4 12.1 9.4

ASEAN
금액 20,170 12,529 17,431 12,228 16,119 15,857

- 5.5 6.1
비중 14.8 8.7 12.1 10.2 10.7 11.2

EU
금액 16,865 18,983 20,239 12,629 19,627 14,921

3.9 - 5.8
비중 12.4 13.1 14.1 10.5 13.0 10.6

ASEM
소계
금액 65,378 69,536 67,217 57,866 70,442 70,715

1.9 0.4
비중 48.0 48.1 46.8 48.3 46.8 50.1

총
수출입액

금액 136,164 144,616 143,685 119,752 150,439 141,098
2.5 - 0.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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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차 A SEM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 금번 제 4차 ASEM 정상회의는 EU와 동아시아 정상들이 모여 당면한 국

제적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인식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당초 ASEM의

설립 목적에 가장 충실한 회의로 평가됨.

- 북일 국교 정상화와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발표,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전

및 이라크 공격 준비 등 한반도 및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당면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 EU와 동아시아 정상들이 견해를 표명함으

로써, 양 지역간 공동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양 지역의 통일된 견해를 밝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ASEM 코펜하겐 정치 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난

3차 아셈 정상회담이후 급변해온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함.

- 부시행정부의 등장, 9.11테러 사건, 악의 축 발언, 미국의 대테러전 및 이라

크 문제, 그리고 WTO DDA 출범 등 제 3차 서울 대회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개방적 지역

협력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함.

□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무역 원활화를 주요 경제 의제로 내건 ASEM의 당

초 취지와 잘 부합하면서도 무역 증대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의 발표로 인해 한반도 서부 경제가 상대적으

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TSR 노선의 위축을 우려한 러

시아 철도 장관의 적극적 관심 표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음.

- 노선 및 비용 분담 문제가 향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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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및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서유럽과의 중요한 대화 채널인 ASEM 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임.

- 2002년 10월부터 2004년 하반기 제 5차 ASEM 하노이 정상회의에 이르기

까지 적어도 23차례 이상의 아셈 관련 회의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음. 이

러한 개별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및 양 지역간 무역, 투자, 인프라 확대 방

안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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